새벽 기도와 통곡의 기도
저번 주에는 계시록이야기를 했고, 저번 저번주에는 관상보기이야기를 했다.  이 번주 글은 제목부터 성스럽게 ‘새벽기도’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통곡의 기도’이다.  필자의 글을 실제로 읽어보지 않고, 제목만 훑어보신 분들은, 필자가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스럽고도 또한  영적’인 사람으로 오해하실 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김 모라는 사람은 농담을 해도 좀 지나치게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별로 우습지도 않은 농담을 너무 많이 한다…필자가 아내에게 늘 야단 맞는 단골 아이텀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필자가 던지는 농담의 피해자라면, 역시, 필자가 농담을 한답씨고 짖씹어대는 ‘김모류의 야만적인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일 것이고, 그 다음 피해자는 재미도 없는 농담을 억지로 들어야되는 그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더 심각한 그래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는, 필자조차 전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농담을 재미있다고 생각하여서 자기도 모방을 해보는 사람들일 것이다. 년전에 모 신문에 경제칼럼을 연재한 적이 있었는데, 재미가 있었는지, 그 스타일을 모방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필자를 심하게 웃겼던 적이 있었다. 빙신같은 놈들…하여간, 필자가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성경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은혜를 나누어 보자.
우선 본문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은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새벽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적에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이다.   필자같이 천성이 게으른 사람은 새벽기도 두 번만 나가면 감기가 들긴 하지만, 그러나, 새벽기도는 참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정말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 새벽기도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만나보았다. 기도는 역시 신앙의 생명줄이고 호흡줄이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필자는 위의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벽기도를 늘상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즉, ‘예수님은 새벽기도는 평소에는 전혀 하시질 않으셨고, 정말 가끔가다 하셨으니, 너희들은 늘상 하던가 말던가~~’를 가르치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설마?  필자의 이런 의견이 믿어지지 않으면, 1장 35절 뒤의 몇 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된다.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면서 영어로는 “Exclaim(소리지름)했다” 란  표현을 쓴다.  “아따 선상님, 새벽부터 워디를 싸돌… 좀 거시기했부렀네…젠장 사람 잠도 못자게…”라고 퉁명스럽게 소리쳤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즉,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같이 생활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날 새벽기도하신 것을 상당히 놀랍고도 의외의 거시기한 일로 받아들였지, ‘배우고 따라해야하는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새벽기도를 매일 다니시는데, 거기다가 대고  ‘모든 사람이 찾나이다!’라고 선생님에게 제자가 소리를 치겠는가?  맞아죽지.

계시록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읽고 싶은 방향으로 읽을 수 있다. 필자처럼, 새벽기도 다니기가 정말로 힘든 사람은 위에서 처럼 묘하게도 자기에게 편하게 해석을 할 구절을 찾아낸다.  (참고로, 필자의 위와 같은 성경구절 해석에 효과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계시면 나와보시기 바란다. 필자가 정중하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   정말로 나오시기 전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자.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글쎄, 새벽기도에 대한 필자의 위와 같은 의견을 접한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에 대하여 필자가 도대체 뭐라고 할까 이미 덜컥 아니면 덜덜 아니면 떱덜하신 심정일 것이다.  그런다고 ‘농담’을 중지하면, 필자가 아내에게 왜 야단을 맞겠는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으면, 은혜를 확실하게 받아야지, 중간에 그치면 쓰나?  자! 같이 은혜받으실 성경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같이 우리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명한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This is how you should pray!)’ 라고 못 박아서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자, 위의 기도문을 통곡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하늘에 계신~~애고, ~ 애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꺼이 꺼이~  거룩히 여김을 흑흑흑~~ 받으시오며 나라이 애고~ 애고~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꺼이~꺼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애고~ 꺼이~딸꼭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날 날~~~애고 내팔자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아이고~~주옵시고~ 고, 고, 고, 아이고~~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같이~~ 우리죄를 사하여~~애고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애고~ 들게 ~애고~~하지 마옵시고,  며느라  천국의 계단은 아직 안하냐?  애고~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전혀 뜻이 통하지 않게 되어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기도지침에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 방식은 원천적으로 들어설 틈이 없다. 오히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방식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전도서 7장 1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4절)’… 그런 방식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방식에 더 맞다. 물론, 예수님 자신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복음서의 여기 저기에 나온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가끔가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흉내를 어설프게 내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생각해 보아야한다.  학교에서 교편 잡았을 적에 보면, 꼭 공부 못하는 놈들이 출석부들고 자들고 선생님 흉내내면서 급우들 웃기다가 들켜서 주어터지고 하곤 한다.  

‘생각하라!’…   ‘들어라!’… 어려운 부탁이다. 
